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9사순절 묵상 
 

 

• 올해 사순절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마음과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묵상글을 제공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드림 
 

1 일               

3 월 6 일(수) 

 

성경구절 
로마서 9:3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새번역) 

 

 

 

“우리 민족,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참으로 큰 기쁨과 감격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쁨을 로마서 8 장 35 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로마서 8:35) 
그런데 그는 기쁨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로마서 9:1). 어떤 근심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로마서 9  장 3  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근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새번역) 바울의  
동족이며  그의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가 근심이 있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 겨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 질지라고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사도 바울 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32 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증거판 
둘을 받고  내려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범죄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출 32:31-32)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빼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조국의 아픔에 사도 바울과 모세는 모른 
척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우리의 조국에 평화의 
햇살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위원회는   이번  사순절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묵상 자료를 통해 우리의 겨레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가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기 위해, 우리 조국의  분단을  끝내기  위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눈물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과 모세가 그들의 민족과 겨레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겨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오니 갈라진 민족을 하나되게 하시고 갈라진 조국에 평화를 

심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